
<시선집중> 강효상 의원 발언은 ‘적반하장’의 극치 

반복적인 방송 사유화, 김장겸 사장은 즉각 퇴진하라

상습적인 ‘뉴스 사유화’를 자행해온 김장겸 경영진이 라디오 전파마저 제멋대로 악용하고 있다. 어제(13
일) 방송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신동호의 시선집중>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출연시켰다. 강 의원
은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언론노조는 방송사 사장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불법투
쟁을 사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정부의 행태를 보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
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의 발언은 ‘몰염치의 결정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이명박.박근혜 체제 9년간 자유한국당 
정권은 공영방송을 파괴하고 언론 자유를 말살한 주범이다. 수많은 방송 종사자들이 부당 해고를 당하고 
징계와 유배에 시달렸고,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70위(2016년)까지 추락했다. 그 9년 동안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인 새누리당은 단 한 번이라도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당 해고를 규탄하고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 적 있는가? 오히려 수많은 방송 종사자들을 내쫓고 방송사 경영진과 추악한 
결탁을 해온 장본인이 아닌가. 

박광온 대변인의 발언은 방송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으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상식적 발언이다. 언론노조
는 이미 김장겸 MBC 사장 등 언론 적폐 5인에 대한 퇴진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9년 방송사 경영진들을 
사주해온 자유한국당의 눈에는, 언론 자유 회복을 위한 언론종사자들의 행동 역시 모두 특정 정치세력의 
사주로만 보이는 모양이다. 

강효상 의원은 인터뷰를 마치기 직전 “근본적으로 정부가 방송사 지배구조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된다. 
방송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문제는 그 발언을 한 
당사자가 강 의원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한 언론장악 방지법안이 1년 가까이 표
류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이다. 강 의원은 앞장서서 이 법안을 막은 국회 미방위
원이다. 

<시선집중>의 이날 방송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정치권 반응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차례로 출연했다. 맨 뒤에 출연한 강효상 의원의 
전화 인터뷰 말미에 진행자인 신동호 아나운서국장은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발족한 방송장악저지투쟁위
원회의 위원장을 강 의원께서 맡으셨더군요”라며 운을 떼 강의원에게 발언을 유도했다. 강 의원이 말을 
마치자 신동호는 “이런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거듭 물었다. 이는 경영진 사퇴와 언론
적폐 청산 요구에 직면한 경영진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사적 이익에 동원한 것이다. 

김장겸 사장에게 거듭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의 자산 MBC를 자기 자리 지키기에 동원하지 말라. 지금
이라도 더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사퇴하라. 더 버틴다면 당신은 MBC 구성원은 물론,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7년  6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